신세계百, 풍성한 할인 혜택 담은 ‘Only SHINSEGAE SALE’ 연다

- 가을 쇼핑 시즌 맞아 패션부터 생활까지 다양한 장르 300여개 브랜드 참여
- 최대 60% 브랜드 할인에 쿠폰·신백리워드 사은행사까지 쇼핑 혜택 풍성
- 인기 IP 팝업부터 문화·예술 전시까지… 볼 거리 즐길 거리도 다채로워
 
신세계백화점이 가을 쇼핑 시즌을 맞아 브랜드별 할인 혜택과 풍성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점에서 가을 정기 세일 'Only SHINSEGAE SALE'을 진행한다. 여성·남성패션, 스트리트패션, 스포츠, 아동·잡화, 생활 등 전 장르에 걸쳐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10%부터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브랜드·점포별 상이)
 
패션 장르에서는 보니스팍스, 손정완, 시슬리, 바버, 앤드지, 송지오옴므를 비롯해 브라운브레스, 컨버스, 커버낫, Lee 등이 참여한다. 스포츠에서는 나이키, 푸마, 안다르, K2 등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프렌치캣, 에뜨와, 블루독베이비, 밍크뮤, 제이에스티나 등 아동·잡화 브랜드도 세일에 나선다.
 
생활 장르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리빙·베딩에서는 세사, 씰리, 마테라소 등이 참여하고, 키친·다이닝에서는 휘슬러, 광주요, 필리빗 등이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다양한 쿠폰 혜택과 사은행사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제휴카드로 행사 참여 단일 브랜드에서 당일 60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5일까지 신백리워드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제휴카드로 명품·워치·주얼리 단일 브랜드에서 당일 200/300/500/1,000만원 이상 결제하면 각각 14만/21만/35만/70만R를 증정한다.
 
행사 기간동안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백화점에서 쇼핑과 나들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는 10월 6일까지 일본 유명 만화 출판사 슈에이샤의 공식 매장인 ‘점프샵’ 팝업을 열고 ‘원피스’, ‘사카모토 데이즈’ 등 인기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 케이스와 카드 컬렉션, 포스터 등 다양한 굿즈를 선보인다.
 
패션과 키즈 장르 팝업도 이어진다. 강남점 5층에서는 2일부터 13일까지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로우클래식’ 팝업을 열고, 센텀시티 지하 2층에서는 5일부터 18일까지 여성복 브랜드 ‘미세키서울’을 소개한다. 강남점에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유·아동 니트웨어 브랜드 ‘더로하’, 센텀시티에서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에그’, 대구점에서는 2일부터 11일까지 아동복 브랜드 ‘아보’ 팝업도 각각 진행한다.
 
문화·예술과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본점에서는 10월 19일까지 더 헤리티지 4층 전시관과 5층 정원에서 박선기 작가의 ‘THE ORIGIN OF SPACE’를 선보인다. 숯 등 자연 소재를 공간에 매다는 독창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진 박 작가가 한옥의 구조와 공간을 숯으로 재해석한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쇼핑 시즌을 맞아 패션부터 스포츠, 리빙까지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Only SHINSEGAE SALE’을 준비했다”며 “브랜드별 할인 혜택과 함께 할인 쿠폰, 신백리워드 사은행사, 점포별 팝업 행사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풍성한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